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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의 조직변동 연구: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1)민  진*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organizational changes in Korea public bureaucracy. Research 

objects are 145 central government level departments and agencies of shouth Korea, during the 

year 1948-2003. Data are collected by documents. Major themes are typology and the process of 

organizational changes, and life span of Korean public organizations.

Results are: First, the average life span of them is 15.17 years. Second, the numbers of 

organizational changes are 209, Among them the number of birth is 102, the succession is 57, and 

the abolishment is 50. Third, a dynamic aspects of organizational changes are identified. Fourth, 

Some exceptional Characters in organizational changes are also found.

[Key Words: organizational changes,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al life span]

Ⅰ. 서 론  

조직의 환경 변화가 심해지면서 조직의 변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조직의 경

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제1공화국이 창설되면서부터 정부조직이 신설된 

이래 수십 차례 정부조직법의 개편을 거듭해왔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을 여러 차례 시행해

왔다. 이처럼 정부조직개편은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이유로 실시되기도 하지만 사회경

제적 환경의 변화가 정부조직개편을 요구하기도 하며, 유기체로서 조직 자체의 노력에 의하여 

정부조직개편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의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이 되

어왔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조직의 구조변동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정부조직의 행태적 측면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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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축적되어오고 있다. 정부조직의 변동과 관련한 연구

는 첫째, 조직개편의 절차, 과정, 방안에 관한 연구(김병섭, 1997; 김상묵･이성복, 1996;  이시

경, 1993), 조직의 개편 및 변동의 사례연구(하태수, 2004; 이환범･주효진, 2003; 정진우, 2001; 

최성욱, 2001), 조직변동의 구조와 변동(민진, 2001), 조직변동의 유형에 관한 연구(김근세, 

1996) 그리고 기타(박천오, 1996)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정부조직 변동의 양태나 유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정부조직의 수명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다. 다만 조직변동의 구조와 변동에 관해서 민진(2001)이 사회주의국가의 조직

변동을 연구한 바 있고, 조직개편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김근세(1996)는 조직변화의 유형을 크

게 신설, 폐지, 유지, 승계로 나누어 1948년부터 1987년까지의 중앙행정기관을 분석한 바 있는

데 분석의 단위는 국(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조직의 

변동과 관련하여 정부조직의 수명과 정부조직의 변동유형을 분석하려는 것으로, 공화국별(정

권별), 시대별, 조직형태별 변동의 특징을 살펴보려한다. 주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수명기간을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조직의 수명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주제는 정부조직 변동의 유형을 신설, 승계, 폐지의 3가지로 구분하고 유형의 시대별 

추이와 정도를 분석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수준에서 조직변동의 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최

초로 시도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주제는 정부조직의 변동 즉 정부 조직이 신설, 승계, 통합과 분화, 폐지되는 과정의 특

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변동과 관련하여 동태적 측면을 분석하고 조직생

애주기(organizational life cycle)론을 부분적으로 적용해 보려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방법은 정부조직변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하려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의 수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 설립(1948.7.17)부터 제

6화국의 김대중 정부기(2003.2.23)까지 중앙행정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조직의 수명 및 조직변동유형의 추이와 정도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하여 가설검증적 방법이나 

연역적 방법보다는 귀납적 방법에 의해 자료를 분석한 후 해석할 것이다. 발견의 맥락에서 논

리가 전개될 것이다. 관련 자료는 문헌조사에 의존하여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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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헌법

개정
기간

기관

총계

         기관 형태
연도

원 부 처 청 외국 위원*

 제1 
제1차 48.7.17-52.7.6  18    11  4  3 1948

제2차 54.11.29-60.6.14  18  12  2**  3  1 1954

 제2
제3차 60.6.15-60.11.28  20   1  12  1  3  3 1960

제4차 60.11.29-62.12.25  23   2  13  3  2   2  1 1961

 제3
제5차 62.12.26-69.10.20  27   2  13  3  5   3  1 1963

제6차 69.10.21-72.12.26  38   2  13  4  12   7 1970

 제4 제7차 72.12.27-80.12.26  37   2  13  4  13   5 1973

 제5 제8차 80.10.27-87.10.28  42   2  15  4  14   4  3 1981

 제6 제9차

노태우(1988-1992)  39   2  16  6  12   3 1989

김영삼(1993-1997)  39   2  14  6  15   2 1993

김대중(1997-2001)  36    17  2  16   1 1998

노무현(2002-현재)  39  18  4  17   2004

Ⅱ. 정부조직 변동의 이론 및 제도적 배경  

1.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변천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헌법, 정부조직법 그리고 정부조직 관련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에 따

라 변천을 거듭해왔다. 즉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제1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후 정부조직법을 제

정(1948.7.17)하여 11부 4처 3위원회로 출발하였으며 9차의 헌법 개정을 거친 뒤 노무현 정부

(2004년 현재)에서는 18부 4처 17청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변천과정을 헌

법의 제정 및 개정에 맞추어,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제6

차 헌법개정 기간 중에 중앙행정기관의 수자가 급증하였다.

<표 1>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변천과정

  a) 위원*: 위원회  

  b) 2**: 2‘실’을 의미함. 

2. 정부조직의 변동에 관한 이론 및 선행 연구 
   

1) 정부조직의 변동 이론

정부조직의 변동은 일반적인 조직 변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정부조직이 갖고 있

는 독특한 면이 강조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먼저 일반적인 조직 변동의 이론을 먼저 살펴본 후 

정부조직의 변동에 관해서 다루기로 한다. 조직변동의 이론은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는데(오

석홍, 1999: 707-709; 박우순, 1996: 417-428; Scott, 1992)1) 여기서는 조직변동의 원인과 조직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17권 제2호
■■■■■■■■■■■■■■■■■■■■■■■■■■■■■■■■■■■■■■■■■■■■■■■■■■■■■■■■■■■■■■■■■■■■■■■■■■■■■■■■■■■■■■■■■■■■■■■■■■■■■■■■■■■■■■■■■■■■■■■■■■■■■■■■■■■■■■■■■■■■■■■■■■■■■■■■■■■■■■■■■■■■■■■■■■■■■■■■■■■■■■■■■■■■■■■■■■■■■■■■■■■■■■■■■■■■■■■■■■■■■■■■■■■■■■■■■■■■■■■■■■■■■■■■■■■■■■■■■■■■■■■■■■■■■■■■■■■■■■■■■■■■■■■■■■■■■■■■■■■■■■■■■■■■■■■■■■■■■■■■■■■■■■■■■■■■■■■■■■■■■■■■■■■■■■■■■■■■■■■■■■■■■■■■■■■■■■■■■■■■■■■■■■■■■■■■■■■■■■■■■■■■■■■■■■■■■■■■■■■■■■■■■■■■■■■■■■■■■■■■■■■■■■■■■■■■■■■■■■■■■■■■■■■■■■■■■■■■■■■■■■■■■■■■■■■■■■■■■■■■■■■■■■■■■■■■■■■■■■■■■■■■■■■■■■■■■■■■■■■■■■■■■■■■■■■■■■■■■■■■■■■■■

4

동의 단계론을 중심으로 다룬다. 

조직변동의 원인에 관해서는 조직의 탄생, 변동, 그리고 소멸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

는데 그것은 기업가적 접근법, 생태적 접근법, 행태적 접근법 등이 있다. 한편 정부조직의 변동 

원인과 관련해서는 3가지 관점이 소개되고 있는데(Peters, 1994; 김근세, 1996) 의도모형, 환경

의존모형, 제도적 모형이 그것이다.2) 

조직변동의 단계론은 조직이 성장과 발전 그리고 쇠퇴하면서 보여주는 과정적 특성을 반

영하는 것으로 생애주기(또는 생활주기) 가설(life cycle hypothesis)과 조직의  진화이론을 들 

수 있다. 조직의 성장과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2단계설, 3단계설, 4단계설, 5단계설 등으로 구

분하고 있다(양창삼, 1990: 625-643; 민진, 2004: 289-295; Greiner, 1998: 55-67; Cameron & 

Whetten, 1980: 525-544). Greiner(1998)의 성장단계는 리더십의 위기, 자율성의 위기, 통제 위

기,  레드 테이프 위기를 거치면서 조직은 창조, 지시, 위임, 조정 그리고 협조하면서 성숙기를 

맞는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혼돈이론에 입각하여 조직혁신문제를 다루기도 한다(이창

원･최창현, 1996: 578-596).       

2) 정부조직의 변동, 조직변동의 유형과 조직 환경에 관한 연구 

정부조직변동과정에서 유형에 관해서 즉 정부조직의 신설, 승계 및 폐지 등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는 카우프만(Kaufman, 1976)의 연구와 피터스(Peters, 1988)의 연구 그리고 김근세(1996)

의 연구를 들 수 있다.3) 

조직의 변동 유형은 지금까지 신설, 유지, 폐지, 승계로 나누고 승계는 다시 선형대체, 비선

형대체, 통합과 분화로 구분되고 있다. 연구자는 정부조직 변동의 동태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

1) 오석홍은 조직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생애주기이론, 목적론, 변증법적 과정이론 그리고 진화이론을 들

고 있다. 한편 박우순은 조직성장의 관점에서 생태학적 이론과 적응이론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의도모형은 자율적인 행위자의 조직변화에 관한 의도 및 동기를 강조하며, 환경모형은 정부조직변화가 조

직 환경의 함수라고 본다. 또한 제도적 모형은 조직변화가 조직가치의 지속성, 조직문화 때문에 급격한 조

직개편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3) 카우프만(1976)은 미국 연방정부조직을 대상으로 1973년 현재의 11개 행정부서 중 10개와 대통령 직속기

관을 대상으로 조직변화를 크게 신설(birth), 유지(survival), 폐지(death)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1923년에 175개 조직이 있었는데 그 중 약 85%에 해당하는 148개 조직이 1973년에도 유지되었고 

15%에 해당하는 27개 조직만이 폐지되었다고 한다. 한편 피터스(1988)는 카우프만의 조직 변동에 관한 분

류체계를 비판하면서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는 분류체계를 신설, 유지, 폐지, 승계의 4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이 가운데 승계를 선형 대체, 비선형대체, 혼합형 대체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김근세(1996)는 카우

프만과 피터스의 논쟁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변화유형을 크게 신설, 폐지, 유지, 승계로 나누고 승

계는 다시 선형대체, 비선형대체, 통합과 분화로 구분한 뒤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변화를 정권별, 경제단계

별, 조직유형별, 국가기구별로 분석한 바 있는데 분석의 단위는 국(局)이었다. 분석 결과 1948년부터 1987
년까지 전체 신설, 폐지, 승계의 총 빈도는 1,833회였으며, 이 중 신설 19.5%, 폐지, 8.1%, 그리고 승계72.6%
의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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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이들을 더욱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중앙행정기관은 무에서, 혹은 기존 기관의 

일부를 확대하거나 두 기관이상을 통합하여 신설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승계는 지위의 

확대나 축소, 명칭의 변경 등을 수반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지위를 축소하거나 공사화 및 민간

화하거나, 그냥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통합과 분화는 통합과 분화로 구분될 

수 있다.  

조직의 생존문제는 조직의 승계 및 통합과 분화 그리고 폐지 등의 변동과정과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생존기간 문제를 분석할 때도 이들 단계와 연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정부조직은 기업조직 등 민간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 그리고 정부의 기

능은 강화되거나 약화되기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지도 않고 간단히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신설이나 승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조직의 환경변화는 조직의 발생 등 변동에 영향을 주어왔다. 사회의 발전단계, 정치적 변화

는 정부조직의 변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피터스(1988)는 미국의 연방정부조직이 행정환경의 

변화(시대로 구분됨)에 따라 조직변화율이 대응하고 있다고 조사한 바 있으며, 김근세(1996)

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기관의 조직 변동이 시대별로 영향을 받고 있을 확인한 바 있다. 

조직의 유형에 따라 조직은 변동은 차이가 있게 된다. 중앙정부조직의 유형분류에 따라 정

부기관의 변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피터스(1988)는 정부부서가 대통령 직속 형부

서보다 안정적이라는 가설이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다고 조사한 바 있다. 김근세(1996)는 중앙

부서가 다른 유형의 조직들보다 승계에 의존한다고 조사한 바 있다. 부처수준의 연구에도 조

직의 유형에 따라 정부조직의 변동이 다를 것이라고 보인다. 

Ⅲ. 연구를 위한 조사 설계

1.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 
   

이 연구는 정부조직 변동의 유형별 특성을 조사 연구하는 것과 조직 변동 유형의 과정상 특

성을 규명하며, 이 과정에서 조직의 생존기간을 확인하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조직의 생존은 신설되어 승계 또는 통합과 분화를 하면서 그 기능이 다하면 폐지된다. 여기

서는 대상 조직이 정부조직이므로 조직의 생존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경우로 간주하며, 따라

서 법령에 의한 신설과 폐지의 기간을 생존한 것으로 본다.

또한 조직의 변동과정과 조직의 수명에는 조직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특히 정부조직의 변천에는 정치적, 경제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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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기간 동안의 시대별(공화국(정부)별, 10년 단위 연대별)로 차이가 있

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조직의 종류에 따라 조직변동이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분석한다. 우

리나라는 짧은 동안에 농업사회, 공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6.25전쟁 

등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시기적 변화가 정부기관의 변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연구자는 카우프만, 피터스 그리고 김근세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조직변동의 유형을 신

설, 승계, 통합과 분화, 폐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 변동의 동태적 과정

을 확인하려 한다.  

 

2. 변수의 측정 및 분석단위  
   

이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의 변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분류체계를 신설, 승계, 통합과 분

화, 폐지 그리고 유지로 나누었다. 그러나 유지는 분석단계에서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 논의

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생존기간을 계산할 때는 유의미하게 사용된다.  

신설이란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이나 규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신설되면 조직으로서 개별 직제나 규정을 갖게 된다. 동

태적 분석을 위해 정부조직의 신설 유형은 최초신설형, 확대신설형, 통합신설형과 기타로 구

분하였다.    

폐지란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이나 규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완전히 상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폐지되면 조직으로서 개별 직제나 규정을 갖지 못하

게 된다. 폐지의 유형은 내국화형, 공사화형, 업무 이관형, 그리고 단순 폐지형으로 구분하였

다.   

승계란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이나 규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가 폐지되면서 

이와 유사한 지위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의 명칭이 개칭되거

나, 기관의 기능이 축소되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흡수되거나, 다른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청이 처로 혹은 처가 부로 승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동태적 분석을 위해 승계의 유

형을 승격승계형, 확대승계형, 명칭승계형 그리고 축소승계형으로 구분하였다.   

통합과 분화에서 전자는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이 모여(통폐합되어) 새로운 기관으로 신

설되는 경우이고 후자는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이 독립된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나누어

지는 경우를 일컫는다. 

조직의 수명(생존기간)이란 외형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된 후 동 기관으로서 지위

가 유지되는 기간으로서 승계되거나 폐지될 때까지이다.4) 

4)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명칭만 개칭되고 기능은 거의 유사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승계, 폐지되

었더라도 생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위의 단순한 승격(기관장의 지위가 장관에서 부총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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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분석 단위는 중앙행정기관이며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서는 원, 부, 처, 청, 위원

회, 외국 등이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은 개별적인 직제규정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한 조직 

규정에 의해 조직의 기능과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며,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갖는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 조사대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2003년(2월)까지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전수조사(146개 기관)를 실시하였다. 헌법기관은 제외하였으며, 입법부, 사법부, 선거

관리위원회 등도 제외하였다. 정부조직법과 개별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만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자료의 수집원(sources)은 1997년에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정부조직변천사(상･하)｣5)를 

참고하였으며, 그 이후의 정부조직의 변화는 정부 및 관계기관이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조사대상기간은 공화국별(정부별), 시기별로 구분하였는데 시기는 10년을 한 단위로 구분하

였다. 

조사대상 조직의 유형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에 따라 부(원), 처, 청, 독립부서, 위원회, 기

타로 구분하였다(다음 <표 2>참조). 1948년부터 2003년 2월까지 존재하였던 중앙행정기관으

로는 부(원)는 42개 기관, 처는 15개 기관, 청은 31개 기관이었다. 독립부서는 16개 기관으로 여

기에는 부서에 속해있는 외국이나 대통령 소속, 총리 소속이더라도 독자적인 집행기능을 행사

하는 기구들을 포함하였다. 위원회에는 25개 기관이 포함되었다. 기타 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여기에는 헌법기관, 대통령 및 총리소속 소속기관 중 비서업무, 경호업무  그리고 기획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포함되었다.       

같은 명칭을 갖고 있더라도 생존한 기간이 다르면(예: 건설부(1)와 건설부(2)) 다른 기관으

로 다루었으며, 다른 명칭을 갖고 있더라도 지위와 기능이 그대로 변경된 경우는 명칭이 개칭

된 것(예: 중앙관상대와 중앙기상대)으로 간주하여 동일 기관으로 보았다. 중간에 끊어짐 없이 

약간 부처 명칭의 변동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직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부총리에서 장관급으로 변동)이나 하격(기관장의 지위가 부총리에서 장관으로, 장관에서 처장 급으로 변

동)은 분석의 편의상 변동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생존기간을 계산할 때는 월 단위로 하였으며, 10일 

이상을 1개월로 계산하였다.     
5) ｢정부조직변천사(상･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부터 1996년까지의 정부조직의 변화를 담고 있다. 여기

에 있는 대통령 직속기관, 국무총리 직속기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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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중앙행정기관 

부(원)

(42기관)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농림부, 외무부, 문교부,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체신부, 사회부, 보건부, 

보건사회부, 부흥부, 건설부(1), 건설부(2), 공보부, 경제기획원, 통일부, 문화공보부, 동력자원부, 

노동부,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부,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

원,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원자력원,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처

(15기관)

총무처(1), 총무처(2), 법제처(1), 법제처(2), 기획처, 공보처(1), 공보처(2), 외자구매처, 국무원

사무처, 내각사무처, 국가보훈처, 과학기술처, 환경처,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청

(31기관)

관재청, 임시외자관재청, 외자청, 전매청, 해무청, 원자력청, 군사원호청, 국토건설청, 조달청, 농촌진

흥청, 노동청, 철도청, 검찰청, 수산청, 국세청, 산림청, 병무청, 관세청, 공업진흥청, 공업단지관리

청, 해운항만청, 특허청, 환경청, 기상청, 경찰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 예산청, 식품의약

안전청, 문화재청

독립부서

(외국/실 

등)

(16기관)

(대통령소속)국무원사무국, 구황실재산사무총국, 공보실(1), 울산지역개발본부

(총리소속) 임시관재총국, 공보실(2)  

(부처소속) 농사원, 문화재관리국, 전파관리국, 수로국, 특허국, 중앙계량국, 표준국, 조사통계국, 중

앙기상대, 법제실

위원회

(25기관)

(대통령소속)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 공안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

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총리소속) 비상기획위원회,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사

회정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부총리 혹은 장관소속) 해외협력위원회, 전자통신개발추진위원회, 경제위원회, 부흥위원회, 중앙경제

위원회, 경제장관회의

기타

(17기관)

(대통령 소속) 무임소장관, 감사원, 심계원, 중앙정보부, 국민운동본부,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국,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경제과학심의회의사무국 

(총리 소속) 행정조정실, 국무조정실, 기획조정실, 총리비서실, 정무장관, 기획통제관 

<표 2> 조사대상 조직의 종류(1948.7- 2003.2)

 * a) 대통령 소속에는 내각책임제 아래서 행정수반으로서 내각수반이나 국무총리 소속도 포함 

    b) # 기관은 2000년 이후신설 기관임.(수명 기간에서는 분석을 제외함)  
    c)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 공보실 등은 각각 (1)과 (2)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존속기간이 다르다. 

Ⅳ.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의 수명과 변동의 분석 

1. 중앙행정기관의 수명 분석 

중앙행정기관의 수명기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존속 기간 별로 보면 50년 이상이 3개 기관, 

40년 이상 50년 미만(40년 그룹)이 14개 기관, 30년 이상 40년 미만(30년 그룹)이 18개 기관, 20

년 이상 30년 미만(20년 그룹)이 11개 기관, 10년 이상 20년 미만(10년 그룹)이 15개 기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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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3년 이상이 60개 기관이며, 3년 미만이 23개 기관으로 10년 미만 3년 이상 존속한 기관이 

가장 많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50년 이상 존속해온 기관은 총 3개로서, 국방부, 법무부, 농림부이며 이들은 1948년부터 

2003년 2월 현재까지 존속해 왔다. 40년 그룹 기관은 내무부 등 14개 기관으로 위원회와 기타

기관은 없다.6)

30년 그룹 기관은 총 18개 기관이며 이 중 부처청 등은 건설부(2) 등 12개 기관, 비상기획위

원회, 감사원등 5개 기타기관이 있다.7) 20년 그룹 기관은 11개 기관인데 이중 부처청은 9개 기

관이며 나머지는 기타기관이다.8) 10년 그룹 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이중 부처청이 8개 기관

이다.9) 

10년 미만 3년 이상 존속한 기관은 총 62개 기관이며 이중 부처청이 43개 기관, 위원회가 15

개 기관, 기타 3기관이다.10) 부처 중 29개 기관은 이미 폐지되었고, 14개 기관은  아직 남아있

다. 위원회(15기관) 중에 8개 기관은 폐지되었다. 3년 미만 존재한 기관은 총 22개 기관으로 이

중 부처청이 14개 기관, 위원회가 6개 기관, 기타 2개 기관이 있다.11) 이 중 국정홍보처는 아직

6) 이중 내무부, 외무부, 문교부(교육부),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는 폐지되었으며, 체신부는 개칭되었고, 청급 

기관은 대체로 1963년 이후에 설치되었다.
7)  30년 이상 존속한 기관 중 부처청으로는 건설부(2),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통일부(최초 국토통일원), 총

무처(2), 병무청, 전매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수로국, 문화재관리국이다. 비상기획위원회와 기타기관

으로는 감사원, 국가정보원(전 중앙정보부),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 총리비서실이 있다. 이중 전매

청은 공사화 되었다. 한편 수로국은 해양수산부로 흡수되었다.
8) 20년 이상 존속한 기관 중 부처청은 문화공보부, 노동부, 수산청, 산림청, 공업진흥청, 해운항만청(전 항만

청), 특허청, 전파관리국, 조사통계국이다. 기타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국, 행정조정실이 있다. 이 

중 전파관리국, 수산청은 폐지되었고, 공업진흥청은 중소기업청으로 개칭되었고 조사통계국은 통계청으

로 승격되었다.
9) 이들은 동력자원부,  경찰청, 임시외자관리청, 환경청, 노동청, 기상청, 통계청, 특허국이다. 위원회 중에는 

감찰위원회, 기타기관으로는 무임소장관, 심계원, 민주평통사무처, 기획조정실, 경제과학심의회의사무처 

등이 있다. 이 중 동력자원부, 임시외자관리청은 폐지되었다.  
10) 사회부, 통상산업부, 부흥부, 보건부, 체육부, 문화체육부, 문화부, 공보부, 원자력원, 국무원사무국, 총무

처(1), 기획처, 공보처(1), 공보처(2), 공보실(1), 법제처(1), 법제실, 외자구매처, 환경처, 관재청, 외자청, 공
업단지관리청, 해무청, 원자력청, 중앙계량국, 표준국, 중앙관상대, 구황실재산총국 등 28게개 기관은 이

미 폐지되었다.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건설

교통부,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전 재정경제원), 중소기업청, 식품의약안전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등 

14개 기관은  아직 남아있다. 위원회 중에는 고시위원회, 경제위원회, 부흥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 중화

학공업추진위원회, 사회정화위원회, 해외협력위원회, 전자통신개발추진위원회 등 8개 기관은 폐지되었

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앙인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청
소년보호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이 남아있다. 기타기관으로는 정무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

처, 국무조정실이 있다. 
11) 부처청은 건설부(1), 상공자원부, 체육청소년부, 국무원사무처, 내각사무처,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예

산청, 국토건설청, 군사원호청, 공보실(2), 농사원, 울산지역개발본부이다. 위원회 중에는 경제장관회의, 
중앙경제위원회, 공안위원회, 특정지역종합개발추진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가 있고, 
기타기관으로는 국민운동본부, 기획통제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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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기간   소계  원   부   처    청  외국 위원회  기타

 50년 이상    3    3   

 40년-49년   14    8    2    4

 30년-39년   19    1    3     2    5    2    1    5

 20년-29년   12       2       5    3       2

 10년-19년   12     1    5    1    5

 3년이상-9년   62    2   19    7    9    7   16    3

 3년 미만   23      3    4    3    4    7    2

     계  145    3   39   15   31   16   25   17

까지 존속 중이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존속한 기관은 60개 기관이며, 이를 다시 나누어 보면 30

년 이상 존속한 중앙행정기관은 35개 기관, 10년 이상 29년까지 존속한 기관은 25개 기관이다. 

그리고 10년 미만 존속한 기관은 83개 기관이다. 

특히 40년 이상 존속한 기관들(17개 기관)을 보면 국가의 고유한 기능들을 다루는 기관인 

국방부, 법무부, 농림부, 내무부, 외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체신부, 

법제처(2), 검찰청 등으로서 부(部)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10년 미만인 기관들에

는 최근 10년 이내 신설되어 존속 중인 기관들이 다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

관은 끊임없이 변동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관형태별로 2000년 이전에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원 포함)(39개 기관)의 평균 수명기간은 19.6년이다. 처(15개 기관)의 평균 수명기간은 

13.4년이다. 청(31개 기관)의 평균 수명기간은 18.74년이다. 독립부서(외국, 실 등 16개 기관)의 

평균 수명기간은 11.6년이다. 위원회(25개 기관)의 평균 수명기간은 6.3년이고, 기타 17개 기관

의 평균 수명기간은 20.83년이다. 따라서 부와 청의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의 수명기간은 약 20

년 정도이며, 처와 독립부서(실과 외국)의 수명기간은 12년 내외이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부

는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청은 정책집행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조직으로서 제도화 수준이 높다

고 보인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직의 제도화 수준은 부와 청이 높고, 다음은 처와 독립부서

가 중간 정도 그리고 위원회는 낮은 순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2000년 이전에 신설된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총 143개 기관)의 평균 수명기간은 

15.17년이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처형태별 수명기간은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중앙행정기관의 부처형태별 수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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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유형
 1940

  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계

기관신설    24    6    31    13    5    23    2  102

기관승계    7    18     3    6    20    2   57

기관폐지    7     8     4   12    18     50

  계    24   20    57    20   23    61    4  209

한편 2003년 2월 현재 잔존해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수명 기간을 분석하였다. 

전체 평균 수명기간은 19.5년이다. 기관 유형별로 평균수명기간을 보면 부(15개, 여성부와 교

육인적자원부는 2000년 이후에 신설되어 분석에서 제외)는 17.4년, 처(4개 기관)는 20.0년, 청

(24개)은 24.3년, 위원회(10개)는 7.8년, 기타 기관(7개)은 29.6년이었다.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수명기간에 비해 2003년 현재까지 잔존한 기관의 수명기간은 부형태

만 짧고 처, 청, 위원회, 기타 형태의 기관의 수명은 길었다.  

2. 중앙행정기관의 변동 개관 및 유형별 변동 정도 

1) 연대별 조직변동의 개관 

조직변동의 형태에 있어서 특징은 신설과 폐지, 승계,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 대상기

간 동안(1948.7-2003.2)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변동은 총 209회이다. 이 중 기관신설이 

102회, 기관승계가 57회 그리고 기관폐지가 50회였다. 

연대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1940년대에는 기관신설만 24회 이루어졌다. 1950

년대에는 총 20회, 1960년대에는 총 57회, 1970년대에는 총 20회, 1980년대에는 총 23회, 1990

년대에는 총 61회, 그리고 2000년대에는 총 4회의 조직변동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60년대와 1990년대에 조직변동이 많았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1960년대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급변하였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

된다. 그리고 1990년대는 국제화, 개방화를 맞으면서 정부조직의 변화가 극심했었다고 보인

다. 기관신설은 1940년대, 1960년대 그리고 1990년대에 많았으며, 기관승계는 1960년대와 

1990년대, 그리고 기관폐지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많았다.    

<표 4>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유형별, 연대별 조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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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유형    

제1

공화국

제2

공화국

제3

공화국

제4

공화국

제5

공화국

제6공화국
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기관신설
  31

67.4%

   8

38.2%

  24

70.6%

   10

 55.6%

   4

 20.0%

   2

 18.2%

   8

 32.0%

  15

 44.1%
 102

기관승계
   7

 15.4%

   11

 52.4%

   4

 11.8%

   3

 16.7%

   6

 30.0%  

   8

72.7%  

   6

 24.0%

  12

 41.2%
  57

기관폐지
   8

 17.4%

   2

  9.5%

   6

 17.6%

   5

 27.8%

   10

 50.0%

   1

  9.0%

   11

 44.0%

   7

 20.6%
  50

  계
  46

(년3.8) 

  21

(년9.5)

  34

(년3.5)

  18

(년2.2)

  20

(년3.0)

  11

(년2.2)

  25

(년4.8)

  34

(년7.0)
  209

2) 공화국별 조직변동 분석 

우리나라의 공화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제1공화국(1948.7.17-1960.6.14)에는 총 

46회(년 평균 3.8회), 제2공화국(1960.6.15-1962.12.25)에는 총 21회(년 평균 9.5회), 제3공화국

(1962.12.26-1972.12.26)에는 총 34회(년 평균 3.5회), 제4공화국(1972.12.27-1980.10.26)에는 총 

18회(년 평균 2.2회), 제5공화국(1980.10.27-1987.10.28)에는 총 20회(년 평균 3.0회)의 조직변동

이 있었다. 한편 제6공화국(1987.10.24-2003.2.24)(전체)에는 총 70회(년 평균 4.7회) 조직변동

이 있었으며, 노태우 정부(1988.2.25-1993.2.24)에는 총 11회(년 평균 2.2회), 김영삼 정부

(1993.2.25-1998.2.24)에는 총 25회(년 평균 4.8회),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에는 총 34

회(년 평균 7회)의 조직변동이 있었다.13) 공화국별/정부별 조직변동 회수와 변동율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유형별, 공화국별 조직변동(변동수와 변동율)

  * 박스 안의 수자는 각각 공화국별 신설, 승계, 폐지의 회수 그리고 %는 각각 공화국에서 신설, 승계, 폐지가 

총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신설율, 승계율, 폐지율을 나타냄. 또한 계의 ( )의 수자는 연도별 평균 수치

를 의미함. 

공화국별(정부별)14) 조직변동을 변동의 발생빈도 순위로 보면 제1공화국, 제3공화국, 김대

중정부, 제2공화국과 김영삼정부, 제5공화국, 제4공화국 그리고 노태우 정부 순으로 변동이 있

었다. 그러나 연도 별 평균 변동 수로 보면 제2공화국이 9.5건, 김대중 정부에서 7.0건, 김영삼 

정부에서 4.8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제1공화국과 제3공화국에서 3건에서 3.5건으로 상대

12) 여기서 신설율, 폐지율, 승계율은 동일 기간대(예: 공화국별)에서 신설회수, 폐지회수 그리고 승계회수가 

전체 변동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였다.  
13) 제6공화국(전체)에서는 기관신설이 25회(신설율: 35.7%), 기관승계가 26회(승계율: 37.1%), 기관폐지가 

19회(폐지율: 27.1%)였다.   
14) 제6공화국을 다른 공화국기와 비교를 하지 않은 것은 제6공화국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기간이 길고 

또한 정부별로 구분하는 것이 분석과 설명이 쉽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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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았으며, 제4공화국과 노태우정부에서 연 평균 2.2건으로 가장 낮았다. 제2공화국기

는 군사쿠데타로 인해 정부의 존속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면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많은 정부조직변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1997년 이후 IMF관리체제의 극복을 위한 정

부 수준의 노력이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변동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4공화국(박정

희정부 2기)과 노태우정부 기간에 가장 낮은 조직변동을 보인 것은 1970년대라는 박정희 정권 

후반기와 노태우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운영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공화국별, 조직변동 유형별 분석 

조직변동의 세부 유형별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설률은 제3공화국(70.6%), 제1공화

국(67.4%), 제4공화국(55.6%)이 높았으며, 제5공화국(20.0%), 제2공화국(38.2%)이 낮았다. 국

가형성기인 제1공화국과 박정희정부(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기간 중에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이 많았다. 이에 반해 전두환 정부에서는 정부조직의 신설이 적었다. 한편 기관승계율은 노태

우 정부(72.7%), 제2공화국(52.4%), 김대중정부(41.2%), 제5공화국(30.0%)이 높았으며, 제3공

화국(11.8%), 제1공화국(15.4%)이 낮았다. 그리고 기관폐지율은 제5공화국(50.0%), 김영삼정

부(44.0%)이 높았으며, 노태우정부(9.0%), 제2공화국(9.5%), 제3공화국(17.0%), 제1공화국

(17.4%), 김대중정부(20.6%)가 낮았다.  

조직변동을 공화국별, 세부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1공화국기간 중에 중앙행정

기관의 신설이 많았고 승계와 폐지는 거의 없는데, 이는 제1공화국기간이 대한민국의 국가형

성기이기 때문에 정부조직의 신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제2공화국기

간 중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승계(52.4%)가 많고 폐지(9.5%)와 신설(38.2%)은 매우 적다. 존속기

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정치체제는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전환됨으로써 일부 부처의 신설이 있었을 뿐이며, 한국 사회나 경제적 속성이 크게 바꾸어지

지 않았기 때문에 제1공화국기의 중앙행정기관의 승계가 주를 이루었을 것으로 본다.       

제3공화국기간 중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신설(70.6%)이 많았고 승계(11.8%)와 폐지(17.6%)

는 극히 저조했다. 박정희 정부가 그만큼 의욕적, 개척적으로 정부행정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

다. 제4공화국기간 중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신설(55.6%)이 많았고 승계(16.7%)와 폐지(27.8%)

는 극히 저조했다. 그러나 제3공화국 기간보다는 신설이 줄고 폐지가 증가했다. 제3공화국의 

연장선상에서 상대적인 정부행정의 안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제5공화국기간 중에는 상대적으

로 중앙행정기관의 폐지(50%)가 많고 승계(30%)와 신설(20%)이 적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정권 안정에 치중하였으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론과 감축행정이 주장되던 시기를 반

영하여 폐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보인다.    

제6공화국기간을 정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노태우정부 기간 중에는 상대적으로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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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승계(72.7%)가 많고 신설(18.2%)과 폐지(9.0%)가 적었다. 헌법의 개정으로 공화국은 

달라졌지만 전두환정부와 노태우정부의 행정의 연속성과 이에 따른 행정의 안정성을 보여주

고 있다. 김영삼정부 기간 중에는 다른 기간보다 중앙행정기관의 폐지(44.0%)가 많고 신설

(32.2%)과 승계(24%)가 적었다. 이것은 한국병의 진단과 신한국 창조라고 하는 것을 중앙행정

기관의 신설보다는 폐지에 비중을 두어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정부 기간 중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신설(44.1%)과 승계(41.2%)가 많고 폐지(20.6%)가 적었다. 이것은 IMF관리체

제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의 변동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 대응을 하면서도 부분적 변경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 유지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4) 공화국별 조직변동의 시기적 특성 분석 

정부조직변동의 정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화국내에서 연도별 특성을 분석하였

다.15) 정부조직의 변동은 공화국이 시작하는 연도나 다음 해에 조직변동의 많았다. 예컨대 제1

공화국에서는  조직변동은 총 46건 중 1948년에 19회, 1955년에 17회 있었다. 제2공화국에서는 

총 21건 중 1961년에 16건이 발생하였다. 제2공화국에서는 총 21건 중 1961년에 16건이 발생하

였다. 제3공화국에서는 총 34건 중 1963년에 23건이 발생하였다. 제4공화국에서는 총 18건 중 

1973년에 9건이 발생하였다. 제5공화국에서는 총 20건 중 1981년에 11건이 발생하였다. 김영

삼정부에서는 총 25건 중 1993년에 12건 발생하였다. 김대중정부에서는 총 34건 중 1998년에 

22건이 발생하였다. 요컨대 제1공화국의 제2차 헌법개정 이후 정부조직 개편이 심했던 1955년

과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화국과 정부에서는 초기 1-2년 이내에 정부

조직변동이 거의 50% 정도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의 정책의

지를 표현하고 구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3. 중앙행정기관 변동의 세부 유형과 동태적 측면 
   

우리나라에서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정부조직의 변동은 신설 102회, 승계 57회, 그리고 폐지 

50회이다.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변동 유형별 분석 

(1) 정부조직의 신설 

정부조직의 신설이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획득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

15) 정권이나 공화국 전후의 분석에 대해서는 논문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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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조직의 신설의 유형은 최초신설형(58개 기관), 확대신설형(19개 기

관), 통합신설형(5개 기관), 기관합병 및 분화형(16개 기관) 그리고 기타신설형(4개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합병 및 분화형을 제외한 나머지 신설유형들은 제도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이 되기 전의 변동 양상을 보여준다.  

첫째, 최초 신설형은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이후 최초로 신설된 조직으로 이전 정부조직

에 뿌리를 두지 않는 경우이다.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탄생된 11부 4처가 그것이

다. 그 후 43개 기관이 신설되었다.16) 둘째, 확대 신설형은 부처의 하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

는 단일 보조기관을 근거로 하여 신설 또는 확대한 경우이다. 즉 국(局) 혹은 본부(本部)를 거

점으로 하여 부처청 또는 외국(外局)을 신설하는 경우이다.17) 이 때 일부 기능이 추가되기도 

한다. 기존의 국 혹은 본부가 규모나 기능의 변화 없이 외국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경

우18)와 기타가 있다.19) 셋째, (보조기관)통합 신설형으로 이는 둘 이상의 보조기관을 통합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경제기획원, 군사원호청, 철도청, 항만청과 동력

자원부를 들 수 있다.20)  

넷째, 기관통합(혹은 기관합병) 및 분화형(16개 기관)은 이미 중앙행정행정기관을 전제로 

한 조직변동의 독특한 양상이다. 기관통합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이 모여 새로운 기관으

16) 최초 설치된 기관은 내무부, 외무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부, 문교부,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체신부, 사
회부, 총무처, 법제처, 기획처, 공보처이다. 그 이후로 임시외자관리청(1949.12.15), 외자구매처

(1949.12.15), 관재청(1949.12.24), 구황실재산총국(1955.2.7), 원자력원(1958.3.10), 표준국(1960.10.2), 농사

원(1961.10.2), 수로국(1963.8.26), 검찰청(1963.12.24), 과학기술처(1967.3.30)와 국토통일원(1968.7.24) 등
이 계속 신설되었다. 관재청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귀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수로

국은 해군의 일부 업무를 받아 설치되었다.
17) 1개 국(혹은 국 단위 담당관)이 부처청 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한 경우(11개 기관)는 교통부 해운국이  

해무청(1955.2.17)으로, 사회부의 보건국이 보건부(1949.3.25)로, 보건사회부 노동국이 노동청(1963.8.26)
으로, 문교부의 국제체육국이 체육부(1982.3.20)로, 농림부 수산국이 수산청(1966.6.28)으로, 농림부 산림

국이 산림청(1966.3.28)으로, 재무부 사세국이 국세청(1966.8.3)으로, 재무부 세관국(집행업무 만)이 관세

청(1970.8.21)으로, 국방부 병무국이 병무청(1970.8.3)으로, 보건사회부 환경관리관이 환경청(1979.12.18)
으로, 그리고 재무부 전매국이 전매청(1952.2.7)으로 각각 확대 신설되었다.  

18)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63.12.16), 상공부 특허국(1973.1.16), 과학기술처 중앙기상대(1982.1.1)가 각각 

외국(外局)으로 개편, 그리고 내무부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1990.12.27), 보건사회부 식품의약안

전본부가 식품의약안전청(1998.2.2)으로  각각 승격되었다. 
19) 상공부 중앙도량형소가 중앙계량국(1951.8.3)으로 승격, 체신부 전무국(전파관리과)이 전파관리국(외

국)(1961.10.2)으로 개편, 상공부 수출자유지역관리청이 공업단지관리청(1973.1.5)으로 개편, 경찰청 해양

경찰업무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1996.8.8)으로 개편되었다. 
20) 경제기획원(1961.7.22)은 건설부의 종합계획국과 물동계획국, 재무부의 통계국과 예산국을 통합하여 신

설하였다. 군사원호청(국가보훈처 전신 1961.7.12)은 보사부 원호국과 국방부 연금업무, 지자체 군사원호

업무담당기관 등을 통합하였다. 철도청(1963.8.26)은 교통부의 4국(시설국, 공전국, 경리국, 자재국)을 모

체로 설치되었다. 항만청(1975.12.31)은 건설부의 항만시설국과 교통부 해운국 업무를 이관 받아 이를 통

합하여 신설하였다. 동력자원부(1977.11.16)는 상공부와 공업진흥청 등 4 기관이 주축이 되어 신설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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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설되는 경우로서 기관합병이라고도 하며 조직의 통폐합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기관통합

형은 1990년대 이후 빈번해지고 있으며 보건사회부, 외자청, 공업진흥청, 상공자원부, 문화체

육부,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를 들 수 있다.21) 기관분

화란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이 독립된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를 일컫는

다. 기관이 분화한 경우는 문화공보부와 재정경제원의 분화를 들 수 있다.22) 

(2) 정부조직의 승계 

정부조직의 승계란 이미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이 그 지위와 기능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다

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변동하여 설치되는 경우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때 일단 폐지하는 형식

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승계의 유형은 승격승계형(16개 기관), 확대승계형(4개 기관), 명칭승

계형(27개 기관), 그리고 축소승계형(8개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승계형은 총 57회이다. 

첫째 승격승계형은 하위 급의 중앙행정기관이 자신을 폐지하고 상위급의 중앙행정기관으

로 확대하여 지위가 격상한 경우이다. 대통령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으로 변동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즉 외국, 청이나 처가 자신보다 상위기관인 처나 부(부총리 급의 원)로 승격하는 경

우이다. 다만 부에서 부(혹은 원)로의 부총리급으로의 지위 상승(혹은 하락)은 제외하였다.23) 

둘째, 확대승계형은 같은 급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규모가 팽창하는 경우이다. 

외교통상부, 문화공보부, 농촌진흥청, 교육인적자원부를 들 수 있다.24) 셋째, 명칭승계형은 기

21) 보건사회부(1955.2.7)는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폐합한 후 설치되었다. 외자청(1955.2.7)은 임시외자관리청

과 외자구매처를 통폐합한 후 설치하였다. 공업진흥청(1973.1.15)은 중앙계량국(외국), 표준국(외국) 기타 

연구기관을 통합한 후 설치하였다. 상공자원부(1993.3.1)는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하였다. 문화체

육부(1993.3.1)는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하였다. 재정경제원(1994.12.24)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를 통합하였다. 건설교통부(1994.12.24)는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되었다. 해양수산부(1996.2.9)는 해운항

만청, 수산청과 건교부 수로국이 통합되었다. 행정자치부(1998.2.28)는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되었다. 
기획예산처(1999.5.24)는 예산청과 기획예산위원회가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2) 문화공보부가 문화부(1989.12.30)와 공보처(1989.12.30)로 분화하였으며, 재정경제원이 예산청(1998.2.28)
과 기획예산위원회(1998.2.28)로 분화하였다

23) 승격승계형의 예: 기획처가 폐지되고 부흥부를 신설하였으며(1955.2.7), 공보실이 공보부(1961.6.21)로, 
국무원사무국이 국무원사무처(1960.7.1)로, 국토건설청이 건설부(1961.7.22)로,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이 

법제처(2)(1961.10.2)로, 군사원호청이 원호처(1962.5.10)로, 특허국이 특허청(1976.12.31)으로, 노동청이 

노동부(1981.4.8)로, 중앙기상대가 기상청(1990.12.27)으로, 조사통계국이 통계청(1990.12.27)으로, 과학기

술처는 과학기술부(1996.2.28)로 각각 승격하였다. 한편 환경청이 환경처(1989.12.30)를 거쳐 환경부

(1994.12.24)로,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1급 기관, 1999.5.24; 차관급 기관 2004. 12.30)으로, 공보실이 국

정홍보처(1999.5.24)로 각각 지위가 격상되면서 팽창하였다.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2001.1.29)
로 대체 신설되었다. 

24) 확대승계형의 예: 외교통상부(1998.2.28)는 기존의 외무부에 통상기능이 보강되어 하부 조직으로 통상교

섭본부를 추가하여 설치되었다. 문화공보부(1968.7.24)는 공보부에 문교부의 문화업무 일부를 추가하였

다. 농촌진흥청(1962.3.21)은 농사원에 농림부 지역사회국을 통합하여 설치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2001. 
.29)는 교육부에 인적자원기능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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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상의 큰 변화 없이 기관의 명칭만 변경한 경우이다. 법령상으로는 폐지 후 신설하거나 명칭

의 변경으로 표현한다. 건설부, 조달청, 체육청소년부, 문화관광부, 체육청소년부, 재정경제부 

등을 들 수 있다.25) 넷째, 축소승계형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와 기능이 축소하거나 격하

된 경우이며 다음과 같다. 국무원사무국, 법제실, 공보실, 국토건설청, 원자력청 등이 축소되거

나 격하되었다.26) 

(3) 정부조직의 폐지 

정부 조직의 폐지란(50개 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를 잃는 조직변

동으로 그 유형은 내국화형, 공사화형, 업무 이관형, 단순 폐지형 그리고 기타 폐지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내국화(內局化)형(5개 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이 축소하여 다른 중앙행정기

관의 보조기관인 실국으로 전락하는 경우이다. 원자력청, 전파관리국(외국), 관재청, 법제실등

의 폐지와 내국화 등을 들 수 있다.27) 둘째, 공사화형(1개 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민영화하

여 공사로 그 지위가 바뀌는 경우이다. 전매청이 전매공사로 공사화(1986.12.20)하였다. 셋째, 

업무 이관형(8개 기관)이란 기관이 폐지하면서 일부 업무를 관련기관에 이관시키는 경우이다. 

예컨대 해무청, 공업단지관리청,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경제과학심의회의사무처, 해외협력

위원회,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의 업무 이관을 들 수 있다.28) 넷째, 단순 폐지형(6개 기관)이

25) 명칭승계형의 예: 부흥부가 폐지되고 건설부(1961.5.26)가 설치되었다. 국무원사무처가 내각사무처

(1961.7.20)로, 외자청은 조달청(1961.10.2)으로, 구황실재산관리국이 문화재관리국(외국)(1961.10.2)으로, 
내각사무처가 총무처(2)(1963.12.16)로, 항만청이 해운항만청(1977.12.16)으로, 중앙관상대가 중앙기상대

(1981.12.31)로, 원호처가 국가보훈처(1984.7.25)로,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1990.12.17)로 명칭이 변경되

었다. 체신부가 폐지되고 정보통신부(1994.12.23)가 신설되었으며, 공업진흥청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청

(1996.2.9)이 신설되었다.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1998.2.28)로,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1998.2.28)로, 
공보처는 국정홍보처(1999.5.24)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토통일원이 통일원(1990.12.27)으로, 다시 통일

부(1998.2.28)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각통제관실은 기획조정실(1963.12.14)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6) 총무처(1)가 국무원사무국(1955.2.7)으로, 법제처(1)가 법제실(1953.2.17)로, 공보처(1)가 공보실(1956.2.7)

로 각각 축소 개편하였다. 그리고 건설부(1)가 폐지되어 국토건설청(1961.7.2)이 신설되었다. 원자력원(국
무위원급)이 원자력청(1967.6.17)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상공자원부는 통상산업부(1994.12.23)로, 통상

산업부는 산업자원부(1998.2.28)로 각각 축소하였다. 그리고 공보처(2)가 공보실(1998.2.28)로 축소개편하

였다. 
27) 원자력청이 폐지(1973.2.17)되어 과학기술처 원자력국으로 내국화되고, 일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설

치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인(외국) 전파관리국이 체신부의 전파관관리국으로 내국화하였다.(1982.12.31). 
관재청은 폐지 후 재무부 관재국(1955.2.7)으로 내국화하였다. 법제실은 폐지(1960.7.1)되면서 국무원 사

무국으로 내국화하였다. 
28) 해무청은 폐지되면서 수산업무는 농림부로, 해운업무는 교통부로 이관하였다. 공업단지관리청은 폐지

(1976.12.31)된 후 업무를 상공부로 이관하였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폐지되면서(1980.8.18) 업무를 

상공부로 이관하였다. 경제과학심의회의사무처는 폐지되면서(1981.11.2) 경제기획원에 업무를 이관하였

다. 해외협력위원회는 폐지되면서(1986.3.8) 업무를 경제기획원으로 이관하였다.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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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조직상의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는 경우로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이다.29) 기타 폐지된 경우(30개 기관)는 조직의 통폐합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

이다. 

2) 기타 개별 조직변동의 동태적 측면 

보통 중앙행정기관은 신설 후 승계해서 계속 유지되거나 폐지되지만 이러한 조직변동의 

예외적 과정을 보이는 기관들이 있다. 재생형, 반복승계형, 회귀형, 점증형과 점감형, 불규칙변

동형을 들 수 있다.  

첫째 재생형, 반복승계형 그리고 회귀형: 재생형이란 동일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

위를 상실한 후 재생하는 경우이며(6개 기관) 건설부,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 공보실, 국가안

전보장회의사무처 등을 들 수 있다.30) 반복승계형은 2회 이상 승계가 반복되는 경우로서 이 유

형은 소속 기관이 바뀌면서 승계된다. 자문기구인 경제위원회, 중앙정보부의 명칭 개칭을 들 

수 있다.31) 회귀형은 동일 기관으로 돌아오는 유형으로 농림부와 감찰위원회를 들 수 있다.32) 

이 세 가지 변동유형은 조직이 변동할 때마다 해당 조직이나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가

져다주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는 것들로 보인다.   

둘째, 점증형과 점감형: 점증형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지위와 기능이 확대되는 것인데 환경

부를 들 수 있다.33) 점감형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지위와 기능이 계속 축소되는 것인데 체육부

처는 폐지되면서(1998.9.28) 통일부에 업무를 이관하였다.
29) 고시위원회(1955.2.7), 공안위원회(1961.5.11), 중앙경제위원회(1963.12.3), 울산지역개발본부(1963.12.31), 

전자통신개발추진위원회(1981.4.8), 행정개혁위원회(1981.12.31), 기획조정실(1981.12.31), 사회정화위원

회(1989.2.28)는 폐지되었다. 국민운동본부(1964.8.14)는 목표를 달성한 후 폐지되었다.
30) 건설부(1)는 1961.5.6 신설되어 1961.7.22 폐지되었다가 건설부(2)로 1962.6.28 재생하여 1994.12.24까지 

존속한 후 폐지하였다. 총무처(1)는 1948.7.17 탄생하여 1955.2.7 폐지된 후 1963.12.24 총무처(2)로 재생하

여 1998.2.28 폐지된다. 법제처(1)는 1948.7.17 탄생한 후 1955.2.7 폐지되었으나 법제처(2)로 1961.10.2 재
생한 후 2005년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공보처(1)는 1948.7.17 탄생한 후 1955.2.7 폐지되었으나 공보처

(2)로 1989.10.23  재생한 후 1998.2.28에 폐지되었다. 공보실(1)은 1955.2.7 탄생한 후 1961.6.27 폐지되었으

나 공보실(2)로 1998.2.28 재생한 후 1999.5.24에 폐지되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국(1963.12.14- 
1986.6.5)은 폐지된 후 1998.6.1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로 승격하여 재생하였다.

31) 기획처 소속 자문기구로 경제위원회는 부흥부 소속의 부흥위원회로, 다시 경제기획원 소속의 경제장관

회의로, 다시 중앙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승계된다.  유사한 경우로 부처의 명칭만 변경된 것으

로는 중앙정보부(1963.12.14)가 국가안전기획부(1981.4.1)로 다시 국가정보원(1999.1.21)으로 개칭하였다.
32) 농림부(1948.7.17-2005. 12월 현재)는 매우 장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내부적으로는 조그만 변화를 계속하

고 있는데 그것은 청 급 단위 행정기관의 흡수, 합병 등과 관련이 있다. 즉 1973.3.3 농수산부로 개칭하였

으며, 1986.12.30 농림수산부로 개칭하였으며, 1996.8.8 농림부로 개칭하였다. 감찰위원회는 1948.7.17 신
설되어 1954.11.29 감찰원(대통령 직속)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다시 1960.6.14 감찰위원회(국무총리 소

속)가 되었다.
33) 즉 환경부는 환경청(1979.12.28)으로 신설되어, 환경처(1989.12.30)로 승격하였으며, 환경부(1994.12.23-현

재)로 승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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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 수 있다.34) 이 유형은 정부부처의 기능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셋째, 불규칙 변동형은 한 방향으로 변동하지 않는 조직변동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공보

처,35) 법제처,36) 총무처37) 그리고 상공부38)를 들 수 있다.  

Ⅴ.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1948.7.17-2003.2.24)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조직

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 기관은 총 145개 기관이었다. 

첫째 연구 주제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수명기간이었는데 그들의 평균 수명기간은 

15.17년이었다. 존속기간을 보면 50년 이상 3개 기관, 40년 이상 50년 미만은 14개 기관, 30년 

이상 40년 미만은 19개 기관,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2개 기관,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2개 기

관, 3년 이상 10년 미만 62개 기관, 3년 미만이 23개 기관으로 3년 이상 10년 미만 존속한 기관

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제1공화국 창설된 기관들이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하였다. 2003

년 3월 현재 잔존해있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수명은 19.5년으로 전체 평균 수명 기간보다는 4

년 정도 길었다.  

한편 기관형태별로 보면(2000년 이전에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 다음과 같다. 평균 

수명기간은 부(원 포함)(40개 기관)는 19.6년, 처(15개 기관)는 13.4년, 청(31개 기관)은 18.74년, 

34) 체육부(1982.3.20-1990.12.27)는 체육청소년부(1990.12.27-1993.3.6)로, 다시 문화체육부(1993.3.6-1998.2. 
28)로, 다시 문화관광부(1998.2.28-현재)로 개편되면서 체육기능이 축소되어간다.

35) 공보처(1)는 1948.7.17 신설되어 1955.2.7 폐지된 후 (대통령 소속)공보실(1)로 축소 승계하였다. 이는 

1961.6.22 폐지된 후 공보부로 승격 승계하였으며 1968.7.24 문화공보부로  확대 승계하였다. 문화공보부

는 1989.12.30 문화부와 공보처(2)로 분화 승계하였다. 공보처(2)는 1998.2.28 공보실(1)(국무총리 소속)로 

축소 승계하였다. 공보실(2)은 1999.5.24 국정홍보처로 승격 승계하였다. 
36) 법제처(1)는 1948.7.17 신설되어 1953.3.27 법무부 법제실로 축소 승계되었으며, 법제실은  1960.7.1 폐지

된 후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내국화하였다. 이는 1961.10.2 법제처로 확대 재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

다
37) 총무처는 1948.7.17 신설되어 1955.2.7 국무원 사무국으로 개편되었으며, 1960.7.1 법제실 및 공보실을 흡

수하여 국무원사무처로 승격 개편하였으며 1961.10.2 내각사무처로 개칭하였으며 이는 다시 1963.12.14 
총무처로 개칭하였다. 총무처는 1998.2.29 폐지된 후 행정자치부로 흡수되었으며 일부 기능은 중앙인사

위원회로 이관하였다.   
38) 상공부는 1948.7.17 신설되어 비교적 오래 동안 존속하다가 1993.3.6 동력자원부와 기관합병을 하여 상공

자원부가 되었다. 상공자원부는 1994.12.23 1년 만에 통상산업부로 축소 승계하였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1998.2.28 통상기능을 외교통상부에 이관하면서 산업자원부로 다시 축소 승계하였다. 상공부는 팽창 후 

점감하는 조직변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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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부서(외국, 실 등 16개 기관)는 11.6년, 위원회(23개 기관)는 6.3년, 기타 17개 기관은 20.8

년이다. 따라서 부와 청의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의 생명기간은 약 20년 정도이며, 처와 독립부

서(실과 외국)의 생명기간은 12년 내외이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직의 제도화 수준은 부와 

청이 높고, 다음은 처와 독립부서가 중간 정도 그리고 위원회는 낮은 순서로 되어 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변동의 형태를 기관의 신설, 폐지, 승계로 구분한 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기간 동안(1948.7-2003.2)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변동은 총 209

회이다. 이 중 기관신설이 102회, 기관승계가 57회 그리고 기관폐지가 50회였다. 

연대별로 보면 1990년대(61회)와 1960년대(57회)에 비교적 많고, 1980년대(23회),  1940년

대(24회), 1970년대(20회), 1950년대(20회)는 20회 내외이며, 2000년대(4회)에는 극히 적다. 한

편 기관신설은 1990년대(23회), 1960년대(31회), 1940년대(24회)에 많다. 기관승계는 1960년대

(18회)와 1990년대(20회)에 많았다. 한편 기관폐지는 1990년대(18회)에 많았다.  

공화국별로 조직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공화국이 년 9.5회, 제6공화국(김대중 

정부)에서 년 7.0회로 조직변동이 심하였으며,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에서 년 2.2회, 제4공화

국에서 년 2.2회로 조직 변동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정치체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조직변동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 관리

체제 이후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직변동이 심했다고 볼 수 있다.  

신설율은 제3공화국(70.6%), 제1공화국(67.4%), 제4공화국(55.6%)이 높았는데 제1공화국

은 국가창설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들었다고 보이며,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는 

집행을 위주로 한 중앙행정기구들이 많이 창설되었기 때문이다. 승계율은 제2공화국(52.4%),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72.7%)이 높았는데, 제2공화국에서는 1공화국의 중앙행정기구들을 

대체하여 승계하는 기구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며, 노태우 정부에서는 전두환 정부의 정부기관

들을 많이 승계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보인다. 폐지율은 김영삼 정부(44.0%), 제5공

화국(50.0%)이 높았는데, 김영삼 정부와 전두환 정부에서는 기구 감축을 위한 조직의 폐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화국 초기나 정부초기 1-2년 이내에 정부조직변동이 

거의 50% 정도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현하

고 구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셋째, 정부조직의 변동과정을 분석한 결과 변동유형의 동태적 측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정부조직의 변동은 신설 102회, 승계 57회, 그리고 폐지 50회이다.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의 신설은 최초신설형(58개 기관), 확대신설형(19개 기관), 통합신설형(5개 기관), 

그리고 기관합병 및 분화형(16개 기관), 기타(4개 기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정부조직의 승계

는 승격승계형(16개 기관), 확대승계형(6개 기관), 명칭승계형(27개 기관), 그리고 축소승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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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 조직의 폐지는 내국화형(5개 기관), 공사화형(1개 기관), 

업무 이관형(8개 기관), 단순 폐지형(6개 기관) 그리고 기타(30개 기관)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 개별 조직변동의 동태적 측면이 발견되었다. 보통 중앙행정기관은 신설 후 승계해서 

계속 유지되거나 폐지되지만 이러한 조직변동의 예외적 과정을 보이는 기관들이 있다. 첫째 

재생형은(6개 기관) 건설부,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 공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들 수 

있고, 반복승계형은 경제위원회와 중앙정보부를 들 수 있으며, 회귀형은 농림부와 감찰위원회

를 들 수 있다. 둘째, 점증형으로는 환경부를, 점감형으로 체육부를 들 수 있다. 셋째, 불규칙 변

동형으로 공보처, 법제처, 총무처 그리고 상공부를 들 수 있다.  

   

2. 연구의 이론적 의미,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
   

이 연구는 발견을 위한 논리에 바탕을 두어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가설 검증의 절차를 거치

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변동에 관한 몇 가지 언명을 발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으로서 수명을 파악하였다. 정부 수립 후 약 55년의 역

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수명이 16년 정도이며, 사회적으로 변동이 심한

만큼 조직의 수명도 비교적 짧고, 신생조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형태에 따라, 

즉 부와 청이 처와 독립부서나 위원회에 비해 조직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 즉 조직의 형태

에 따라 조직의 수명이 다르다.  

둘째 조직의 변동 유형과 관련해서는 약 200회의 조직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기관신

설(102회)이 기관승계(57회) 및 기관폐지(50회)보다 많았다. 김근세(1996)의 국 단위 분석의 결

과와는 일치하지는 않았다. 김근세의 연구는 국단위 조직변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 

1800건인데 반해 이 연구는 부처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 200건이었기 때문에 차

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그러나 변동의 유형은 연대별로, 공화국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런 점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즉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직변동의 유형별로 각각 동태적 변화측면을 분석하여 세부유형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조직변동의 단계와 관련하여 예외적 유형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생애주기가설이 일부 적

용되지만 부분적으로 예외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약 5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다 보니, 대상 조

직들의 변동양상이 다양했다. 이들 중에는 연속된 동일기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

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명기간의 계산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통

합과 기관분화를 기관신설에 포함시켰다. 별도의 변동유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간이 되다보니 개별적 사례의 변동원인을 자세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들은 앞으로의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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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변동에 관한 사례분석이나 분석단위를 달리하거나, 조사대상기간을 달

리하여 연구하거나, 다른 나라의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조직변동의 유형이나 단계 등도 보

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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